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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노인요양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400명을 대상으

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39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시설장의 리더십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케어부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월평균소득은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급여수준을 현실화 

및 안정화 시키는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시설장의 리더십보다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핵심직무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있어 케어부담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실무자인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의 혼돈을 줄여주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간관리자의 현장실무 

리더십 개발이 시급함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시설장의 리더십∣중간관리자의 리더십∣케어부담감∣요양보호사∣노인요양시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leadership of the top-leader 

and the mid-level leader on the care burden of care work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400 

care worker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Seoul and Gyeonggi area. W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grasp the effect of the leadership of top-leader and mid-level 

leader on the care burden of care workers. Monthly income of care worker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are burden. In next step, the leadership of the top-leader affected the care 

burden of care workers. But, In last model 3, only the leadership of mid-level leader affected the 

care burden with monthly income. This findings suggested that it is urgent to stabilize the salary 

level of care workers, and to develop the leadership skills of mid-level leader. The improved 

leadership of Mid-level Leader will help to reduce jop chaos for c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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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10여년 앞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의 장기요양노인에 

대한 돌봄(케어)을 국가적 과제로 안고 있다. 신체적 기

능이 쇠퇴하여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인해 노년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와 가족 

내에서 이러한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것의 한계는 장기

요양노인에 대한 돌봄이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

라 사회가 함께 안고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러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과제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중심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력 수급과 질적 제고의 이슈는 전반적

인 노인장기요양제도 향상에 있어 그 시급성을 요청받

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요양보호사가 질 높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

민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

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1-5], 요양보호사의 소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연구[6-9], 전문성 인식 

및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10-12]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

토가 이루어짐으로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만족도를 높이

고 업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감정을 고

취시키고 지속근로가 가능할 수 있기 위한 환경적 요

인, 제도적 요인 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해 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이직이나 서비스 제공중

단 등의 인력 수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요양보호사

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심도 있게 모색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요양시설에 있어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으로 전문적인 케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 즉 돌

봄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중증의 노인을 돌보기 때문에 

케어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에 의해 그들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어

떻게 노인에게 직접적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가는 매

우 주목할 만한 핵심요소이며, 요양보호사가 케어라는 

핵심직무에 어떠한 감정을 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러한 감정이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정

비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조직에 있어 복지서비스 증가

에 대한 수요증가와 복지인력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강

조되고 있다. 더불어 복지서비스의 민영화 경향에 따른 

경쟁적 상황에서 관리자의 리더십은 효율적인 조직관

리를 위해 강조되고 있다[13]. 사회복지분야와 같은 비

영리조직에서도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부응하는 리

더십을 강조하며, 이러한 리더십은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조직 관리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14]. 특히, 휴먼서비스 조직으로서 도덕적 가치의 중시, 

사람 간 상호작용의 핵심활동 등을 포함하는 특수성을 

품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장과 중간관리자가 

각각 어떠한 리더십으로 실무자인 요양보호사를 이끌

어 가는가가 그들의 역량발휘 및 직업지속성 등에 긍정

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포함하여 다각적이며 깊은 영향

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요양시설 케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돌봄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핵심인력으로 클라이언트의 삶

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양보호사에 주목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가 그들의 핵심업

무인 케어서비스 제공 상황에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케어부담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입소자 30명 이상

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과 중간관리자인 

현장관리자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들의 리더십이 요

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탐색해보고,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의 정도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2.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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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

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

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시설급여로 노인요

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제공되고 있고, 전

체 시설급여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실제 장기요양이 필

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 있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

는 노인들의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하게 노

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이며, 노

인요양시설에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인을 배치

하도록 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제 2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고 요양보호사가 노

인돌봄의 핵심인력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제도, 교육, 직무분석 등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어온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정서적 측

면에 주목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직무스트레

스와 소진에 주목한 연구들이다. 남현주, 이현지[7]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저하와 

적절한 슈퍼비전 제공이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시하였다. 임성옥, 김현희의 연구[15]

에서도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높은 상관성을 밝히고, 

전문적 정체성이 높으면 소진정도를 완화시켜주기 때

문에 요양보호사의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에 주목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둘째로,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및 정서적 탈진에 주목

한 연구들이다. 김진수[16]는 요양보호사이 이직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

하는 감정부조화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

시하였고, 고재욱[17]은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의 정도

가 심할수록 이직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연구결과

를 밝히고, 동료와 시설장의 지지를 확보하여, 감정노동

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

음을 제시하였다. 강철희와 김유나도 요양보호사에게 

고객만족을 위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

해야 하는 직무요구가 점차 강조되고 있는 노인요양시

설의 환경변화를 지적하며, 감정노동이 정서적 탈진을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직수준에서의 민감성

과 대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18].

이들 연구들은 일관되게 요양보호사가 직무를 통해 

어떠한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정서에 주

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

서는 요양보호사의 핵심직무인 케어서비스 제공에 있

어, 케어부담감이라는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

다. 케어부담감은 지금까지 가족들의 입장에서 주로 초

점을 맞춰 수행되었던 반면[19-22], 직업으로서 케어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초

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돌

봄 제공자의 케어부담감은 돌봄 제공자의 삶뿐만 아니

라, 돌봄 제공자가 치매노인을 피하게 됨으로써 좋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학대 및 방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치매노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에[23], 

노인 돌봄 제공자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고

려되어야 하며[24], 요양보호사의 케어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담감에 주목하여야한다. 

요양보호사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공감능력에 대한 만

족과 보람을 느끼지만 반대로 상당한 스트레스도 느끼

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대개 과다한 업

무량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으며[26], 대

상자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개

인적인 삶과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케어서비스 제공

이 핵심업무이기도 하지만, 대상자인 노인을 돌보는 과

정에서 케어부담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안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이러한 과도한 부담감은 소진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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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고[27][28], 시설 돌봄 제공자의 이직율을 증

가시킨다[29]. 이주향[30]의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과 재가시설의 요양보호사에게 케어부담감을 측정하였

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은 평균 

3.27점, 재가시설의 케어부담감은 2.76점인 것으로 나타

나, 재가시설종사자보다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

양보호사가 케어부담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

서 요양시설의 특성상 돌봄노인과 직접적인 면대면 접

촉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케어부담감을 살

펴보고는 것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

된다.

2. 리더십의 도입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리더십 

리더십은 조직 내 관리자 및 조직 내의 인간관계가 

업무 만족도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

다는 점에서 다각적으로 검증이 되어왔다. 따라서 리더

십 개념은 기업조직이나 정부조직, 또는 학교조직을 대

상으로 일찍부터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나, 다만 사회복

지조직에 관련해서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 필요

성이 제기되는 수준이었으며[31], 2000년대 이후에 비

로소 본격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2].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리더십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서 리더십 연구는 기관장의 윤리적 리더십[33], 변혁적 

리더십[34][35], 서번트리더십[36][37] 감성리더십[38], 

코칭리더십[39], 임파워링 리더십[40] 등 다양한 리더십 

유형과 그 발휘정도에 따라 종사자의 감정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Lewis등[41]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요구되는 리더로서

의 역할에는 관리자로서의 역할,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

리고 멘토로서의 역할 등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에게는 전문성을 

갖추고 부하직원들과 진지한 자세로 자주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하직원들을 다루며 

지도하고 조언하는 리더의 자질과 행동이 보여지는 리

더십이 요구된다[42][43].

하소연[44]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조직 리더십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사회복지조직

의 리더십연구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졌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찾

는 연구, 둘째는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찾는 

연구, 셋째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자본, 서비스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찾는 연구, 넷째는 리더십이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찾는 연구 등이 

시도되어왔음을 제시하였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주체

별로 연구를 나누어보면 최고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에 대

한 관심은 아직 초기상태임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조직

의 성격 상, 일선의 실무자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

요성을 제기한다[44]. 임은의 등의 연구에서도 사회복

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하였으며, 사회복지조직에서 최고관리자에 대한 리

더 역할은 많이 강조되었지만, 중간관리자에 대한 리더

십 필요성은 소홀히 다뤄져왔음을 지적하였다[32]. 같

은 맥락으로 최낙관 등의 연구도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질적

인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업무분

담과 슈퍼비전을 제시하는 중간관리자의 영향력에 대

해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14].

중간관리자들은 사회복지전문직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기관의 존

립과 생존을 위한 전통적 관리능력의 발휘를 통한 기관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이와 다소 상반되

는 역할이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하기에[32] 사회복지기관에서 최고관리자와 함께 이들

의 리더십도 함께 실무종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인 요양보호사에게 시

설장의 리더십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함께 검토함

으로서,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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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4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연구대상은 30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10개 기관에서 임의표집을 하였고, 

각 기관에 연구 협조 동의를 얻어 연구대상 인원을 파

악한 후, 응답 가능한 설문지 양을 물어본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설문지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

하고 총 39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6

년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답

변에 대한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 

실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

였으며, 연구목적 외에는 자료가 공개되는 일이나 개인

을 특정하는 일이 없음을 알리는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

였다. 

2. 조사도구

1) 인구사회학적 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경

력, 월소득을 살펴보았다. 성별은 남성을 0으로 여성을 

1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을 1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는 0으로 코딩하였다. 경력은 월로 환산하여 연속형 변

수로 투입하였으며 월소득 역시 만원을 기준 단위로 하

여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였다. 

2) 케어부담감

본 연구에 활용된 도구는 K_ZBI를 요양보호사를 대

상으로 한 이주향[30]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이주향은 케어의 부담감을 측정하는 도구

는 Zarit & Zarit[45]가 개발한 부양부담감 측정도구

(Zarit Burden Interview: ZBI)를 권중돈[46]이 한국적

인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한 K-ZBI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스트레스(3문항), 대처능

력(2문항)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케어의 부담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를 활용한 

이주향의 연구[30]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8이었다. 

3) 관리자의 리더십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관리

자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渡邉와 石川의 연구[47]에서 

사용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渡邉와 石川는 관

리자의 리더십을 시설장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으로 

나누어 묻고 있으며, 요양보호사(개호직원)의 소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관리자의 리더

십을 시설장과 중간관리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설

장의 리더십으로는 ‘시설장은 적극적으로 직원의 건의

와 개선점을 들어준다’, ‘시설장은 일에 의욕적이고 열

정이 있다’, ‘시설장의 방침과 생각은 직장 내 구성원들

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등 총 7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은 ‘팀장은 정기적으로 면담하면

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팀장은 일에 도움이 되는 조

언을 해준다’, ‘팀장은 일의 절차나 계획을 잘 준비해준

다’, ‘팀장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등 9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4점 Likert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매우 그렇다(4점) ~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

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시설장의 리더십이 Cronbach’s 

alpha= .87,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Cronbach’s alpha= 

.85로 높게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 노인요

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차이를 알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인요양시

설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과 관리자의 리더십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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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총 391명으로 인구사회학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4.22세(SD=6.16)였으며 연령분포는 최저 26세에서 최

고 70세까지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94.9%(n=371)이

고 남성이 5.1%(n=20)이었다. 배우자 유무를 본다면 기

혼자가 93.3%(n=365), 미혼은 6.7%(n=26)이었다. 또한 

경력은 최저 1개월에서 최고 300개월이었으며 평균적

인 근무경력은 54.83(SD=38.60)개월이었다. 또한 월평

균 소득은 최저 115만원에서 최고 250만원으로 조사되

었으며 평균소득은 153.72(SD=17.97)만원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91)

내용
조사대상자 

n %
평균연령
   ( 26~70 세)

54.23
(SD=6.16)

-

성별 
   여성
   남성

371
20

94.9
5.1

배우자유무
  기혼
   미혼

365
26

93.3
6.7

평균경력 
 (1~300개월)

54.83
(SD=38.60)

-

월 평균 소득 
(115~250만원)

153.72
(SD=17.97)

-

2)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관리자의 리더십

 연구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시설장의 리

더십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은 [표 2]와 같다. 장기요양

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관리자의 리더십 중 시

설장의 리더십은 4점 만점에 평균 3.15(SD=1.01)점이었

다. 또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은 4점 만점에 평균 

2.91(SD=1.09)점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인 노인요양시설

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시설장의 리더십을 중간관

리자의 리더십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2.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관리자의 리더십   (N=391)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점수범위

최소 최대

시설장의 리더십  3.15 1.01 1 4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2.91 1.09 1 4

3)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케어부담감

연구대상자인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케어부담감은 

[표 3]과 같다.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08(SD=0.71)점이었

다. 하위변수로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84(SD=0.79)

점이었다. 대처능력은 5점 만점에 3.19(SD=0.85)점이었

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에게 케어부담감에 있

어 다양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대처능력에 대한 부담감

이 케어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동일한 

척도로 조사를 한 이주향[30]의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

설 근무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은 평균 3.27점, 재가

시설근무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은 평균 2.76점이었다.

표 3. 케어부담감                           (N=391)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점수범위

최소 최대

케어부담감 3.08 .711 1 5

스트레스 2.84 .79 1 5

대처능력 3.19 .85 1 5

2.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인식한 관리자의 리더

십이 케어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케어부담감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

과 분산팽창계수가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모델1은 주요독립변수를 제외한 인구사회

학적 변수를 투입한 모형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두 번째로, 관리자의 리더십을 시설장의 리

더십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케어부담감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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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관리자의 리더십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케어부담감

모델 Ⅰ 모델 Ⅱ 모델Ⅲ

b (SE) β b (SE) β b(SE) β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03(.007) -.026 -.001(.007) .007 -0.001(.007) -.007

성별(남성=1) .137(.180) .046 .035(.171) .012 0.031(.170) .010

배우자유무(미혼=1) .000(.171) .000 .025(.162) .001 .017(.16) .010

경력 .001(.001) .028 .000(.001) -.008 .00(.01) -.010

월평균소득 -.007(.003) -.165* -.006(.002) -.147* -.06(.02) -.140*

관리자의 리더십

시설장의 리더십 -.38(.066) -.326*** -.153(.126) -.130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267(.124) -.230*

F 1.485 6.977** 6.718***

R2 .026 0.130 0.144 

AdjR2 .008 0.111 0.123

저, 관리자의 리더십에서 시설장의 리더십을 투입한 모

형인 모델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6.977, p<.001), 모델의 설명력은 13.0%였다. 유의미

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월소득(β=-.147, 

p=.019)이었다. 또한 시설장의 리더십(β=-.326, p<.001)

역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이 낮

을수록, 시설장의 리더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케어부담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3에서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추가 투입한 모

형으로 설명력은 14.4%로 증가하였으며(F=6.718, p<.001)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설장의 리더십과 중

간관리자의 리더십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 유의한 변

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월소득(β=-.140, p=.025)

이었고 리더십의 하위변수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β

=-.230, p=.032)만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케

어부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월급여가 낮을수록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낮을수록 요양보호사의 케어부

담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중요한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을 파악하고, 시설의 관리자

인 시설장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

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을 경감

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도권의 391명의 요

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주요결과에 따른 함

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요인으로 설정한 요양보호사의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경력연수, 월평균소득은 1단계, 2단계, 3단

계에 걸쳐 월평균소득만이 유의한 변수로서 지속적으

로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향[30]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케어

부담감에 성별, 연령, 학력, 결혼관계, 종교, 수입에 따

른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재가시설인지 요양시설인지

의 소속기관의 형태가 케어부담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가방문을 통해 케어서비스를 제

공하는 요양보호사보다는 생활시설인 노인요양시설에

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요양

시설이라는 소속기관의 형태와 규모가 어느 정도 유사

성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주향의 연구와는 

달리 월평균소득정도가 케어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현재 요양보호사의 소득수준

은 평균 150만원 정도이며, 민간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의 경우는 그보다 낮은 136만원 정도로[48],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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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타 직종에 비해 주로 계약직으

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을 받는 실정임이 보고되

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유사직종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

본의 개호노동안정센터(2016)의 개호노동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실질적인 노인요양시설의 돌봄인력인 

개호복지사의 월급여 평균은 222,907엔(약 220만원)으

로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종사자의 급여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49]. 앞으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

할 때, 후기노인의 실질적 케어서비스 및 돌봄을 담당

하는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확보해야하는 

점이 특히 시급함을 받아들이고, 급여의 현실화 및 안

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

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요

양보호사는 31만 여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인구

의 케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인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들의 재무/회계 기준과 인건비 

지급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보육과 마찬가지로 어르신 돌봄의 핵심적 사회서비스

의 기반을 안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

는 방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둘째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리더십을 투입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 시

설장의 리더십이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p<0.01의 

수준으로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어, 시설장의 리더십이 

발휘될수록 케어부담감을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3단계에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추가 

투입했을 경우, 시설장의 리더십에 의한 영향력은 사라

지고,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긍정적으로 발휘될수록 

케어부담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시

설장의 리더십이 발휘될수록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

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리더십의 효과

성을 나타나는 연구들[50-52]과 맥락을 같이 한다. 조

직을 이끄는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생산성이나, 

팀 유효성, 서비스 질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다는 리더십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결과가 제시되

었다. 그러나, 3단계로 중간관리자인 현장실무리더의 

리더십이 투입되자,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케어부

담감에는 시설장보다도 중간관리자인 현장실무리더가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소규모의 사회

복지조직은 종사자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

지 못한 상황이고, 직무관계와 인간적 관계가 혼재되어 

부하의 관점에서 볼 때 스트레스와 이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32], 중간관리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떠

한 개입과 지지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부정적 정서의 정

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상, 중간관리자가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지식, 기술을 실무자에게 전수하는 과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슈퍼비전과 동기부여가 포함된 리

더십[13]이 실무자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도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이는 

현장에서 실무자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기관의 

비전이나 방향성을 전달하는 중간관리자가 실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변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와 관련된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장의 리더십도 중요

하지만, 실무자에게 업무의 혼돈을 줄이고 지속할 수 

있는 정서적 동기를 이끄는 중간관리자인 현장실무리

더의 리더십도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돌봄의 큰 축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의 케어부담감을 줄이고 이들을 통해 노인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과 경기지역의 일부 기관의 요양보호사

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개인적 성향이나 근무환경의 

영향력을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영향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설계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의 정서적 측

면에서 살펴보고자 케어부담감이라는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었으나, 돌봄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함

께 살펴봄으로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과 그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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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살피고, 또한 환경적 요인과의 관련성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노인돌봄 영역에 있어 가족의 부담감에 초점을 

두었던 영역에서 벗어나 노인요양시설이라는 노인들의 

생활의 장에서 주 돌봄자인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

을 살펴보고, 그러한 케어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는 점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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